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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그리드, 

미국 • 일본에서 실증시험
'낙도형'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

▲ 일본과 미국은 '낙도형 스마트 

리드의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

오키나와 현과 하와이 주에서 실 

증실험을 하기로 합의했다.

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에너지성은 재생가 

능 에너지의 보급에 필수로 여겨지는 차세대 송 

전망(스마트 그리드)의 실증실험을 오키나와 현 

과 미국 하와이 주에서 공동 실시하는 것에 합 

의했다. 이는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

활용한 낙도형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 제 

정을 목표로 한 것이다.

현재 오키나와 현과 하와이 주 전력의 대부분 

은 화력발전으로 공급되고 있다. 발전용 연료의 

90%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셈이다 특히 

두 지역은 낙도 지역이라 수력발전에 적합하지 

않고, 원자력발전소도 없었다. 즉 화석연료에 

대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는 두 지역 공통의 과제였다. 이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

한편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가능 에너 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 

드의 실험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.

관민 합동조사단을 서로 파견해 구체적 내용 채울 예정

두 지역에서 가정이나 발전소를 쌍방향 통신망으로 잇고 잉여 전력을 축전지에 모 

아 두어 전력 수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실증실험을 한다. 그 방법으로는 해양수의 

온도차 발전의 이용, 태양광 발전이나 축전지로 빌딩의 전력 수급을 완결하는 스마 

트 빌딩 건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관광지 모델 검토 등의 안이 떠오르고 있다.

양측은 올 여름에도 관민 합동조사단을 오키나와와 하와이에 파견해 구체적인 내 

용을 채울 예정이다. 그런 다음 기 업이나 연구기관의 참가자를 모집해 내년부터 실험 

을 진행시킬 방침이다.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 그리드 등을 사용한 환경에너지 산 

업을 장래의 성장 산업으로 평가해 금년부터 요코하마 시 등 4곳에서 대규모 실증실 

험을 진행시킬 예정이다. 특히 작년 11월,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과 함께 협력 강 

화가 합의되었다. 금년 4월에는 양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시바와 히타치 제작소, 제 

너럴 • 일렉트릭(GE), 구글 등이 참가하는 양국의 민간협의회 간의 협력각서가 체결 

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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